
1부 교의신학 서론

2장 교의신학의 역사와 문헌

❓ 교리와 신학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했나

성경은 신학 교과서가 아니며, 교의신학은 교회 전체가 성경을 함께 묵상해 얻은 열매다. 전통을 깎아내린 하르낙도, 교회 권위를 과장

한 로마 가톨릭도 아닌 종교개혁의 길이 옳다. 초기 신학은 외부 공격과 영지주의에 맞선 변증에서 태어나 삼위일체·기독론 공의회로

자랐다. 동서방의 흐름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절정에 이르고, 중세 스콜라주의는 유명론으로 흔들렸다. 종교개혁 이후 루터파와 개

혁파는 정통을 세웠으나 근대 사상의 도전 속에 쇠퇴와 위기를 겪었다.

용어 먼저

교의(dogma) 교회가 성경에서 길어내 공식으로 고백한 핵

심 진리

변증 기독교를 향한 비판에 이성과 논증으로 답하

는 일

영지주의 물질을 악으로 보고 비밀 지식으로 구원을

말한 사상

스콜라주의 교리를 원리로 삼아 논리로 체계화한 중세

학문 신학

유명론 보편 개념의 실재를 부정해 신학의 확실성을

흔든 입장

중재신학 기독교와 당대 철학을 절충해 화해시키려는

신학

이신론 계시 없이 이성만으로 종교를 설명하려는 근

대 사상

구조도 · 교의 역사의 흐름

변증 시대

이교·영지주의에 맞섬
➜

공의회

삼위일체·기독론 확정
➜

아우구스티누스

동서방 발전의 절정

중세 스콜라

체계화 후 유명론 쇠퇴
➜

종교개혁

루터파·개혁파 정통
➜

근대 이후

계몽·주관주의로 위기

핵심 주장

1. 교의신학은 개인의 작업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성령 안에서 쌓

아 온 결실이다.

2. 하르낙의 '교리 없는 복음'도 결국 자기 교리로 교회 교리를 바

꾼 것에 불과하다.

3. 신학은 교회 안 교육용이 아니라 외부 공격에 답하다 철학의 도

움으로 시작됐다.

4. 변증가에게 철학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었고, 영지주의에게는

내용 자체였다.

5.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지식과 하나님 지식을 두 기둥 삼은 최

고의 교의학자다.

6. 루터파는 '내 구원'을, 개혁파는 '하나님의 영광'을 핵심 질문으

로 삼았다.

7. 종교사 방법처럼 신앙의 헌신을 빼고 모든 종교를 중립으로 다

루는 일은 불가능하다.

8. 교의 역사는 후퇴도 있었지만 전체로는 진보하며, 성령이 앞날

의 진보를 보증한다.

성경 근거

엡 3:19 성령은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쉬

지 않음

마 16:18 로마가 사도좌·보편 지위의 근거로 삼은 구

절

마 5-7 하르낙이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한 산

상설교

전 6 디 모어 저작 '전6권'의 오표기로 보임

전 9 피트링가 저작 '전9권'의 오표기로 보임

전 10 콤리 저작 '전10권'의 오표기로 보임

오해 → 바른 이해

✕ 교리는 그리스 철학이 복음

을 오염시킨 것이다

✓ 변증가는 철학을 형식으로만

썼고 복음이 참 철학이다

✕ 교회의 공식 가르침은 무오

한 권위다

✓ 성경에서 나오고 성경 기준

을 따르는 전통만 인정한다

✕ 신앙은 초보용이고 지식이

더 높은 단계다

✓ 신앙과 신학은 양의 차이일

뿐 질적 차이가 없다

✕ 모든 종교를 중립적으로 연

구해야 학문적이다

✓ 신앙 헌신 없는 중립은 불가

능하며 교의학의 종말이다

“교의는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가 성경을 묵상해 온 역사의 열매다”

💬 나는 교회가 수백 년 고백해 온 교리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 💬 내 믿음은 '내 구원'에 머무는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바라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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